
문법 요소의 활용

2차시

시간 표현



학습활동 1

말하는
시점→

←과거

←미래

←현재

• 시제: 말하는 시점을
기준으로 어떤 사건이나
사실이 일어난 시간
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
문법 범주

시간 표현

사건시

발화시



학습활동 2

㉠ 네가 떠날 곳으로 곧 따라갈게.

㉡ 친구가 지금 읽는 책은 소설이다.

㉢ 동생은 어제 교실 창문을 닦았다.

㉣ 네가 아까 먹은 과자는 맛있었어?

㉤ 내일부터는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.

㉥ 학생들이 현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. ←현재

←현재

←미래

←미래

←과거

←과거

시간 표현



먹 었 다

시간 표현

-(으)ㄴ

과거

-았-/-었-

-(으)ㄴ/-는

현재

-ㄴ-/-는-
선어말
어미

관형사형
전성 어미

-(으)ㄹ

미래

-겠-

어간→
용언이 활용할 때
변하지 않는 부분 ↓

선어말 어미
어말 어미 앞에 위치하는 어미

높임이나 시제를 표현

→어말 어미

어미: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
어말 어미&선어말 어미

용언이 활용할 때 맨 뒤에 오는 어미
종결 어미, 연결 어미, 전성 어미

용언이 체언을
수식할 수
있도록 활용하게
하는 어미



시간 표현

-(으)ㄴ

과거

-았-/-었-

-(으)ㄴ/-는

현재

-ㄴ-/-는-
선어말
어미

관형사형
전성 어미

-(으)ㄹ

미래

-겠-

• 넌 어제 무엇을 보았니? / 넌 어제 무엇을 먹었니?

• 내가 어제 본 책이야. / 내가 어제 먹은 치킨이야.

받침이 있는 경우 조음소‘-으-’를 사용

양성/ 음성



시간 표현

-(으)ㄴ

과거

-았-/-었-

-(으)ㄴ/-는

현재

-ㄴ-/-는-
선어말
어미

관형사형
전성 어미

-(으)ㄹ

미래

-겠-

• 미미가 잠을 잔다. / 미미가 점심을 먹는다.

※미미는 아주 부지런하다. / 미미는 서울과학고 학생이다.

• 부지런한 미미/ 서울과학고 학생인 미미 / 잠을 자는 미미

받침 x/o

→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함.

형용사, 서술격 조사 / 동사



시간 표현

-(으)ㄴ

과거

-았-/-었-

-(으)ㄴ/-는

현재

-ㄴ-/-는-
선어말
어미

관형사형
전성 어미

-(으)ㄹ

미래

-겠-

• 이제 곧 기차가 도착하겠다.

• 집에 갈 사람은 누구야? / 밥을 먹을 사람은 누구야?



시간 표현

-(으)ㄴ

과거

-았-/-었-

-(으)ㄴ/-는

현재

-ㄴ-/-는-
선어말
어미

관형사형
전성 어미

-(으)ㄹ

미래

-겠-

• 하늘을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.

• 오빠는 요즘 시험 준비로 늦게까지 공부한다.

• 내가 어제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다.

학습활동 3



미래 시제 어미

•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어?

• 이번 수행 평가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.

• 이 시간이면 그가 역에 벌써 도착했겠다.

가능성

의지

추측

학습활동 4

→ 미래 시제 어미는 서법(mood)-말하는 이의
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.

과거 시제



미래 시제 어미

→ ‘-겠-’과 ‘-(으)ㄹ’
: 특정 시간에 구애 받지
않고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
수 있음.※그때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너야.

지금 가장 힘들 사람은 너야.
앞으로 가장 힘들 사람은 너야. 

※어제 비가 많이 왔겠구나.
지금 비가 많이 오겠구나.
내일 비가 많이 오겠구나.



현재 시제

• 달은 지구를 돈다.

•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.

• 난 주말에 영희를 만난다.

• 며칠 후면 기말고사를 치른다.

보편적인 사실

미래에 예정된 일



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학습활동 5.(1)

㉮ 아직도 목구멍이 부었어.

㉯ 응, 발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.

→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.

→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함.

• 이제 서울 다 왔다.

• 꼭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다.

실현 인식

미래 희망

ㅈ



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학습활동 5.(2)

• 수지는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았어.

• 수지는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더라.

과거 사실 전달

과거 회상&직접 경험

※나는 누구 못지않은 패기가 있었다.

나는 누구 못지않은 패기가 있었었다. 단절

→ 나는 누구 못지않은 패기가 있었지만, 지금은 없다.



동작상

철수가 빙수를 먹고 있었다.     철수가 빙수를 다 먹어 버렸다. 

진행상 완료상



잠깐 퀴즈

•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진행상? 완료상?

1. 밥을 먹고서 해야지!

2. 빨래가 다 말라 간다.

3. 정수는 학교에 가 있다.

4. 휴대폰 보면서 걷지 마.

→완료상

→완료상

→진행상

→진행상


